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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기후 예측자료를 이용한
벼 작황 예측 지원 및 예측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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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

벼는 우리나라의 주식이자 농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곡물로, 식량 안보와 농업 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

다. 그러므로 시장격리 정책등을 통해 쌀 가격을 보장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식량안보 및 농촌 경제에 중대한 영향

을 미친다. 그러므로 수확 전 벼의 작황, 생산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벼 수급 조절을 위한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.

이러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에서는 장기기후 예측자료를 활용하여 작물모형 기반 

작황예측이 가능하도록 예측기상 변수를 제공하여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벼작황 예측을 위해 제공

된 장기기후 예측자료의 벼 등숙기기상에 대한 예측성을 평가하였다. 총 32년(1991~2022년)의 과거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예

측성을 평가하였으며, 대상은 7월 초기조건으로 적분한 9~11월의 기온 및 강수이다. 평가방법은 삼분위 예측을 활용하는 것

과 평년을 가정하였을 때의 Hit rate의 비율을 skill score로 정의하였다. 그 결과 벼의 등숙기 기상조건으로 평년과 같음을 가정

했을때보다 기후예측 결과를 활용하였을 때 예측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그리고 예측자료를 활용하였을 때의 효과는 강수

에서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. 기온의 경우 앙상블 평균의 예측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, 강수의 경우 비연속적인 강수

현상의 특징에 의해 개별앙상블 멤버의 예측성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본 연구는 장기기후예측 자료가 벼 작황 예측에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, 향후 예측성 향상을 위한 예측 및 보

정과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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